
세계경제 침체 도미노 우려된다!
블룸버그,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하면 … 무역·금융 밀접하게 연결

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0.4%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그

리스 경제가 중국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월29일 보도했다.

미국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(PIMCO)의 리처드 클라리다 글로벌 전략 어드바이저가 그리스의 유

로존 이탈은 담보가치를 떨어뜨려 최악에는 유럽에서 뱅크런과 신용경색, 추가 유로존 이탈을 야기할 경기침

체와 더불어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.

국제 무역과 금융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따른 고통은 유로존 지역에

결코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.

JP 모건 체이스는 유로존에서 1%포인트의 성장 후퇴는 다른 지역에서 0.7%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가져올

것이라고 추산했다.

영국과 중국 등 수출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원자재 생산국가인 러시아도 국제유가 하락에 직면하고 사정이

좀 나은 미국조차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

우려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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